
피안

#1. 골목길, 오후

카메라 가방과 짐가방을 든 연우(28)가 백팩까지 앞으로 멘 채 골목을 두리번거린다. 휴대폰을 

보다가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힌다.

연우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는 연우. 그때 골목 저편에서 언성이 들린다.

아줌마 : 아이고~ 무시버라! 몸에다 마 낙서를 해놨네!

연우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한다. 붉은 스타킹, 온몸 가득 타투를 한 여자. 피안(28).

아줌마 : 그래 다니는 거 니 부모가 아나? 몸이 도화지다 도화지!

피안은 가만히 듣고 있다. 그러다 낮게 으르렁거린다.

피안 : 으르르르르.

아줌마 : 뭐.. 뭐고?

피안 : 월! 월월월월!!

놀란 아줌마가 황급히 자리를 뜬다. 연우 눈이 동그래진 채 다가간다.

연우 : 경희...?

머리를 쓸어올리며 피안이 돌아본다.

연우 : 경희 맞지? 나 연우야.

피안, 연우를 위아래로 훑는다.

피안 : 피안, 이름 바꿨어.

#2. 타투샵, 오후

붉은 조명의 타투샵. 불상, 연꽃, 인센스 등이 장식되어 있는 독특한 분위기. 베드 래핑중인 피

안과 카메라 테스트 겸 작업실 인서트 찍는 연우.

연우 : 갑자기 연락했는데 촬영 허락해줘서 고마워. 그냥 평소처럼 편하게 작업하면 돼. (대답

이 없다) 근데, 문신.. 이거 타투는 언제부터 한 거야? 부산 내려오고부터?

피안 : (v.o) 더 됐어.

연우 : 난 너 미대 갔다 해서 작가 될 줄 알았는데. 미술은 왜 관뒀어?

피안 : (v.o) 돈 안 돼.

연우 : 이건 돈.. 좀 벌려?

피안 : (v.o) 응.

연우 : 부모님은 뭐라 안 하셔?

정적. 연우가 돌아보자, 피안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연우를 응시하고 있다.

피안 : 무례하네.

당황하는 연우의 얼굴.

#3. 타투샵, 오후

베드에 앉아 있는 여자 손님과 전사 준비 중인 피안.

손님 : 저 얼굴은 안 나오는 거 맞죠?

연우 : 네네, 안 나오게 찍어드릴게요.

손님 : (피안을 보며) 근데요, 아직 작업 안 했으니까 도안 바꿔도 되죠?



피안이 작업을 멈추고 돌아본다.

손님 : 남자친구가 커플 타투 하자고 해서요. 이거요! (휴대폰을 내밀며 도안을 보여준다)

피안 : (휴대폰을 보지 않고) 공지에 제 도안으로만 작업한다고 써놨는데.

손님 : 오늘만 해주시면 안 돼요? 돈 더 드릴게요.

피안 : (장갑을 벗으며) 나가세요.

손님 : 네?

피안 : 나가시라고요.

손님은 기분 나쁜 얼굴로 일어나 나간다. 연우, 눈치를 보면서도 계속 촬영한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도안을 뷰파인더로 비춘다.

#4. 타투샵 앞 골목, 오후

작업실 바로 앞에 노상방뇨 중인 아저씨. 피안은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녹화 버튼을 누르고 다

가간다.

아저씨 : 뭐야, 씨! 이 미친년은?

피안 : 미친년 아니고.

더 다가가 아저씨의 얼굴을 찍는다.

피안 : 썅년.

연우가 뛰어와 말린다.

연우 : 야, 뭐해? 그만해! 죄송합니다.

피안은 끝까지 찍는다. 황급히 바지를 추켜올리며 욕을 읊조리며 도망치는 아저씨.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시는 피안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는 연우.

#5. 타투샵, (둘째 날) 낮

피안이 자리를 비운 사이 어제 촬영본을 보는 연우. 작업실 문을 찍다 황급히 뛰어나가는 화면. 

이어 노상방뇨 소동이 나온다. 연우는 영상을 멈춘다. 잠시 생각하더니 드라이브를 열어 사진 

파일 하나를 연다. 교복 입은 연우와 피안이 어깨를 붙이고 웃고 있다. 연우는 사진을 한참 바

라본다. 피안의 얼굴을 조금 확대해보다가 복잡한 얼굴로 이내 창을 닫는다.

#6. 타투샵, 오후

인터뷰 하기 위해 의자에 앉은 피안.

연우 : 카메라 안 보고 나 보면서 말해도 돼.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피안 : (카메라를 응시하며) 타투이스트 피피안입니다. 불교 베이스로 작업합니다. 잘합니다.

연우가 찍는 카메라 속 피안을 보여주는 화면.

연우 : (v.o) 타투는 아무래도 불법이라 아직 사회적인 인식이 좋진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안 : 신경 안 써요.

연우 : (v.o) 좀만 길게 말해줄래?

피안 : 신경 좆도 안 씁니다.

연우, 카메라 화면 너머 피안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 내쉬며 말한다.

연우 : 이러면 인터뷰 못 써.

피안 : 근데, 너 감독이라면서. 조사도 안 하고 와?



연우, 당황한 얼굴이다. 피안 연우를 한심하게 쳐다보고, 일어서며 말한다.

피안 : 뭘 알고나 해.

#7 골목길, 오후

담배를 꺼내는 연우, 휴대폰이 울린다.

연우 : 여보세요? 네, 선배. 아직 인터뷰는 못 땄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재밌는 건 좀 

나올 것 같아요. 알죠, 네. 걱정마세요.

통화를 끊는다. 불을 붙이려는데 라이터가 켜지지 않고, 한숨 쉬는 연우.

#8 작업실, 오후

작업실로 들어서는 연우의 얼굴에 종이를 던지는 피안. 연우, 인상을 찌푸리며 종이를 집어 든

다. [정상과 궤도 밖의 삶]이라고 적힌 기획서 타이틀이 보인다. 당황하는 연우.

연우 : 이거는, 그냥 기획이야. 기획.

피안, 켜져 있던 연우 노트북을 재생하는데 편집본이 나온다. 피안의 행동을 자극적으로 묘사

한 편집본. 피안, 아무 말 없이 연우를 보고. 연우도 말을 잇지 못한다. 그때 피안이 연우의 노

트북에서 옮겨놓은 작업 파일을 전부 클릭하고, 파일을 삭제한다. 연우, 너무 놀라 외마디 비

명을 지른다.

연우 : 야!!

피안, 밖으로 나간다.

#9 타투샵 앞 골목, 오후

비가 오는 골목. 연우가 피안을 쫓아 나온다.

연우 : 너.. 너 미쳤어?

피안 : 편집한 거 보니까 아는 것 같던데?

연우 : 너 진짜!!

연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열 받는데 화를 못 내는 연우. 그때 행인이 둘을 흘끔 보자 그 시

선을 의식하며 연우가 말한다.

연우 : 됐다, 그만하자.

피안 : 시작도 안 해놓고 뭘 그만해?

그때 피안의 손에 들린 sd 카드가 보인다.

연우 : 그것도 뺐어?

연우, 놀라 다가가며 sd카드를 낚아채려 하는데 sd카드는 날아가고 피안의 긴머리가 손에 걸

리고 만다. 당황한 연우. 그때 피안이 연우의 머리를 움켜쥔다.

연우 : 이거 안 놔?

피안 : 네가 먼저 잡았잖아?

연우 : 야이 씨!

두 사람이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육탄전을 벌인다. 씩씩거리는 소리와 비명이 뒤섞인다. 그때 피

안이 연우의 뺨에 상처를 내고 만다.

연우 : 아!

피안, 손을 놓고 연우 얼굴을 보는데 피가 흐르고. 눈물과 피가 섞여 얼굴이 엉망이다.

피안 : 너도 한 대 쳐.



피안, 가만히 뺨을 내민다. 연우, 우는 얼굴로 망설임 없이 뺨을 때린다. 둘이 서로를 마주 본

다. 호흡이 거칠다. 피안이 빨개진 뺨으로 말한다.

피안 : 근데, 백업 있지 너?

연우 : ...어.

피안 : 됐네, 그럼.

#10 타투샵, (셋째 날) 낮

청소 하던 피안, 연우에게 밴드를 내민다. 연우, 밴드를 받아들고 거울을 보며 붙인다. 그러다 

벽에 붙은 연꽃 도안으로 시선이 향한다.

연우 : 이런 건 얼마 해?

피안 : (작업실 청소하며) 삼십.

연우 : 비싸네.

피안 : 참 나.

연우가 피식 웃는다.

#11 타투샵 앞 골목, 저녁

연우, 카메라 가방을 고쳐 맨다.

연우 : 다음 달에 애들이랑 하늘이네 집들이 가기로 했는데, 올래?

피안 : 그래.

연우 : (휴대폰을 보며) 택시 왔다, 가볼게.

연우, 걸어가다 뒤돌아 손을 흔드는데, 손목에 붉은 연꽃이 새겨져 있다. 피안, 옅게 미소 띤 

얼굴로 손을 흔든다.


